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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0. 2.(금)

< 국가승인통계 >

’26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111억 달러,
역대 3분기 누계 최대치 기록

- 종전 최고치였던 전년도 수출액(114억 달러)에 육박하는 규모를 9개월만에 달성
- 올해 3분기 수출액은 41.7억 달러로 2분기 대비 7.5% 증가, 지속 성장세
- 우리 화장품의 국제 위상을 위해 국제 규제조화 주도 등 정책 지원 지속

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2026년 3분기 누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

31.1% 증가한 111억 달러(잠정)를 기록하며,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

수출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. 

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5년 연간 수출액(114억 달러)에 육박하는 규모로, 

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.

    * 연도별 3분기 누계 수출액, 증감률(억 달러, 전년 동기 대비 %) : (’22) 60 → (’23) 62(+3.3%) 

→ (’24) 74(+19.4%)→ (’25) 85(+14.9%) → (’26) 111(+31.1%)

   ** 연간 수출액 : (‘22) 80억 달러 → (‘23) 85억 달러 → (‘24) 102억 달러 → (‘25) 114억 달러

 특히 올해 3분기 수출액은 41.7억 달러로, 같은 해 2분기(38.8억 달러) 보다 

7.5% 증가하여, 분기별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

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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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1위, 중국 2위, 대(對)미국 K-화장품 인기 유지 >

 국가별로는 미국이 23.5억 달러(전체 수출액의 21.1%)로 가장 많았고, 중국 

15.8억 달러(전체 수출액의 14.2%), 일본 8.9억 달러(전체 수출액의 8.0%) 순이었다.

 미국은 ’25년에 처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국 1위로 올라선 이후 올해 

상반기에 이어 3분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, 우리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

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
 특히 대(對)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.8억 달러(+40.6%) 대폭 증가하며, 

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전체 수출액의 21.1%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다.

   * 연도별 3분기 누계 대미 수출 비중 : (’22년) 10.8% → (’23년) 14.0% → (’24년) 18.9% 

→ (’25년) 19.7% → (’26년) 21.1%

 대(對)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.06억 달러(+0.4%) 증가하였고, 올해 

3분기 누계 기준 전체 수출액의 14.2%를 차지했다.

   * 연도별 3분기 누계 대중 수출 비중 : (’22년) 46.7% → (’23년) 33.9% → (’24년) 24.3% 

→ (’25년) 18.5% → (’26년) 14.2%

  대(對)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.7억 달러(+8.6%) 증가하며, 올해 

3분기 누계 기준 전체 수출액의 8.0%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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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유형별 수출은 기초화장품이 지속 강세, 색조화장품, 인체세정용이 뒤이어 >

 제품 유형별 수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면, 기초화장품이 27.1억 달러

(45.1%) 큰 폭으로 증가한 87.2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색조화장품이 

0.4억 달러(3.6%) 감소한 11.1억 달러, 인체세정용이 1.3억 달러(30.1%) 

증가한 5.6억 달러 순이었다.

 주요 국가에 대한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미국의 경우 기초화장품이 5.9억 

달러(12.1억 달러→18.0억 달러, +48.8%) 늘어났으며, 색조화장품이 0.1억 달러

(2.3억 달러→2.2억 달러, -4.3%) 감소하고, 인체세정용이 0.3억 달러(0.9억 달러

→1.2억 달러, +33.3%)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.

 중국은 기초화장품이 7.9억 달러(12.0억 달러→4.1억 달러, -65.8%) 줄어든 

반면, 색조화장품은 5.2억 달러(1.8억 달러→7.0억 달러, +288.9%) 증가, 인체

세정용이 0.006억 달러(1.059억 달러→1.053억 달러, -0.6%) 감소한 것으로 

나타났다.

 일본은 기초화장품이 2.6억 달러(4.6억 달러→2.0억 달러, -56.5%) 감소, 색조

화장품은 1.6억 달러(4.5억 달러→2.9억 달러, -35.6%) 감소, 인체세정용이 

0.07억 달러(0.18억 달러→0.25억 달러, +38.9%) 증가하였다.

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K-뷰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

규제기관 간 양자·다자 협력 강화와 국가별 규제정보 제공, 할랄 인증 

컨설팅 지원 등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.

<붙임> 1. 2026년 3분기 누계 화장품 수출 통계 분석

        2. 카드뉴스

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책임자 과  장 김지연 (043-719-3401)

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경 (043-719-34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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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붙임1  2026년 3분기 누계 화장품 수출 통계 분석

□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 달러)

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

수출액 10.7 12.8 18 25.9 41.8 49.4 62.6 65.2 75.7 91.8 79.5 84.6 102 114.2

□ 연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            (단위 : 억 달러, 전년동기대비 %)

구분
‘21년 3분기

(누계)
‘22년 3분기

(누계)
‘23년 3분기

(누계)
‘24년 3분기

(누계)
‘25년 3분기

(누계) 
‘26년 3분기
(누계, 잠정) 

수출액 68 60 62 74 85 111

증감률 4.2 -11.8 3.3 19.4 14.9 31.1

□ 상위 10개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(3분기까지 누적)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순
위

2025년 3분기까지 2026년 3분기까지

국가명 금액 점유율 전년대비
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전년대비

증감률

　 총계 8,500 100.0 14.9 총계 11,140 100.0 31.1

1 미국 1,671 19.7 18.1 미국 2,349 21.1 40.6

2 중국 1,576 18.5 -11.6 중국 1,581 14.2 0.4

3 일본 819 9.6 10.4 일본 889 8.0 8.6

4 홍콩 513 6.0 3.3 홍콩 548 4.9 6.8

5 베트남 348 4.1 -11.5 영국 443 4.0 179.3

6 러시아 335 3.9 13.0 러시아 403 3.6 20.3

7 대만 248 2.9 18.4 베트남 378 3.4 8.6

8 폴란드 203 2.4 108.2 네덜란드 369 3.3 292.6

9 아랍에미리트 연합 190 2.2 59.7 폴란드 322 2.9 58.6

10 태국 181 2.1 -39.5 캐나다 285 2.6 124.4

 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무역협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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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붙임2  카드뉴스


